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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우리 학교의 보디가드

1. 내용 기입

월, 화, 수, 목, 금요일! 학교 가는 길!

무섭지 않아요.

무섭지 않고 든든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보디가드처럼 저희를 

지켜주셔요.

그래서 저희는 든든해요!

첫 번째, 보안관 선생님!

교문 앞에서 보안관 선생님이 오고 가는 자동차들을 정리해주셔요.

더워도 비가 와도 보안관 선생님은 쉬지 않고 자동차들 근처에서 

안전봉을 들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늦게 오거나 안보이면 안부도 물어봐주십니다.

왜냐하면 학생인 우리가 안전하게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매일 

매일 지켜주시기 위해서랍니다.

두 번째, 지킴이 선생님!

학교 건물 1층에는 지킴이 선생님이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들이 교문을 지나고 학교 1층에 들어가면 

안전하게 반으로 가는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학교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학교를 마치고 우리들을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도 쉽게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만큼 학교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말씀은 없으시지만 우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는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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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제목 우리 학교의 보디가드

1. 내용 기입

학교 안 교실에도 우리들의 보디가드는 있습니다.

세 번째, 위클래스 선생님!

초등학교에 다니고 나서 위클래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클래스는 마음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들이 가면 되는 교실입니다.

위클래스는 선생님이 계시고 밝고 많이 웃어주시는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이 위클래스에 가면 반겨주십니다.

위클래스 교실과 선생님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클래스 선생님께 찾아가면 따뜻한 말과 마음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어떤 때에는 간식도 주셔서 더 좋답니다.

네 번째, 보건실 선생님!

보건실은 학교 학생들이 다치면 가는 곳입니다.

선생님한테 아픈 곳을 이야기하면 모두 치료해주세요.

보건실 선생님은 연고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붙이는 밴드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건실은 향기가 좋고 다녀오면 아픈 것도 하나도 안아프게 

되는 마법 같습니다.

보건실 선생님은 마법사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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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담임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처음 만난 나의 담임 선생님.

선생님은 저희가 장난을 치면 정말 무섭지만 평소에는 정말 좋은 

선생님입니다.

우리에 대한 것은 작은 것도 알고 계시고 수업 중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모두 설명하고 알려주십니다.

목이 아프셔서 못 나오실 때도 우리를 가르쳐주시려고 학교에 

나오셨습니다.

선생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보디가드!

선생님 모두 고맙습니다! 


